
14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세무상담 829-7575)	 2021·07·14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
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

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

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

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

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107

만명이다.

2023년부터 연 매출 27조 넘기면
디지털세 과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

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

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

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

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

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

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

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

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필라1디지털세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 그간 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

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비밀계좌’ 이젠 못 숨긴다…
국세청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

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

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

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

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한국 국세청만이 아니라 주요국들 역시 같은 협정 등을 

통해 각국의 계좌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간 비밀계좌나 페이퍼컴퍼니로 유명했던 스위스, 홍콩, 싱

가포르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탈세와 조세회피가 국가 재정을 흔들만큼 큰 위협이 되

자 각국이 국경 칸막이를 걷고 탈세방지를 위한 공조와 공

유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

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예전

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

가능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전자결제대행사를 거치는 자

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